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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한전은 외국의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면서 단계적인 인상을

추진하고 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전기요금은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며,

단순히 외국의 전기요금 수준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사항이 아님

□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추진 계획을

검토한 사실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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